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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커다란 규모

의 재앙은 없었지만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을 정도의 대재앙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발생할 가능성이 높

은 대재앙으로 우선 메가쓰나미를 꼽는다. 몇 년 전 중국

에서 일어나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던 것처럼 대규모의 산

사태가 바다에서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메가쓰나미의 높

이는 최대 수백 미터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에 의한 쓰나미는 육

지에 도달할 때쯤이면 높이가 수십 미터에 달하는데 메가

쓰나미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2004년 12월말 

인도양에서 지진이 일으킨 평범한 쓰나미로 23만명 이상

이 목숨을 잃었는데 메가쓰나미가 닥칠 경우 그 피해규모

는 추산하기도 두려울 정도이다.

‘코로나 질량방출’도 두려운 재앙이다. 태양은 플라즈

마라고 하는 전기가 흐르는 기체가 모여 형성된 덩어리이

다. 태양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솔라 플레어’를 내뿜는

다. 태양이 가끔 내뿜는 솔라플레어는 원자폭탄의 수십 

억 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를‘코로나 질량방

출(CME)’라고 한다.

CME는 커다란 대포알 같은 플라즈마 덩어리로 자기 에

너지를 운반하는데, 그 대포알이 우주를 날아와 지구를 

폭격하는 것이다. 실제로 CME의 방사능은 지구의 자성에 

의해 반사되거나 상층 대기에서 흡수되고 지구를 직접 폭

격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를 막아줄 지구 자기장이 사라

져 간다는데 있다.

지구에 자기장이 없으면 태양에서 강력한 폭발로 지구

로 날아오는 CME가 그대로 직격하게 되고, 그러면 각종 

첨단기술은 당연히 먹통이 되고 생명체들에게는 암이 발

생하게 된다. 비행기를 타면 많은 양의 방사능에 노출되는 

만큼 비행기 여행은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과학자들

이 컴퓨터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지구 자기장이 붕괴된 

후 다시 만들어지는데는 최소 1,000 년~1만 년이 걸릴 것

으로 추산됐다.

그 다음으로 가능성이 높은 재앙은‘소행성 충돌’이다. 

다행히 과학자들은 인류가 아직 모르는 소행성은 있을 수 

있지만, 공룡을 멸종 시켰던 만큼 커다란 재앙을 불러왔던 

지름 수십 ㎞ 규모의 소행성이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말한다. 

‘초화산 폭발’의 가능성도 있다. 초화산은 소행성 충돌

과 맞먹는 피해를 주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먼지를 대

기로 올려보내 햇빛을 완전히 가리기 때문이다.

‘탈주 온실효과’로 인해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도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금성처럼 지구가 불타는 지옥으로 변

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금성의 표면은 담요처럼 뒤덮은 이

산화탄소가 탈주 온실효과를 일으켜 표면온도가 항상 

400℃를 유지한다. 지구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쌓여

가는 것도 당장은 아니겠지만, 금성처럼 돼 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행성이 죽음을 맞이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인

데 태양도 나이를 먹어 점점 팽창하게 되고, 그러면 뜨거운 

태양의 표면이 지구와 점점 가까워진다. 뜨거운 열이 지구

의 바다를 증발시키고 대기를 덮고 습하게 만들어 지구 최

후의 탈주 온실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예상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적극적인 대처는 이런 재앙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인류를 멸종시킬 만한 재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